
GIST 임기철 총장, 학생연구자 대표단과 햄버거 미팅…
통합관리제 활용, 내년에도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약속

- 정부 R&D 예산 감소에 따른 학생연구자 등 인건비 부족 우려 해소

- 자원의 효율적·생산적 배분과 실사구시형 연구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

▲ GIST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관련 보직자들이 11일(수) 학생연구자 대표단과 함께 

         내년도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연구자 대표단과 ‘햄버거 미팅’을 하고 있는 GIST 임기철 총장(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임기철 총장이 11일(수) 학부․학과별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생연구자 대표 11명과 만나 2024년도 학생인건비에 관한 대학 차원의 대응 계획

을 설명하고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학생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총장과 학생연구자 대표단의 만남은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해 또는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격의 없이 소통할 것을 제안한 임 총장은 점심시

간을 이용해 대학C동 회의실에서 학생연구자 대표단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1시

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상돈 교학부총장과 송미령 입학학생처장 등 

관련 보직자도 참석했다.

김 부총장은 “내년 학생인건비 소요 예산을 추산해 본 결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를 통해 적립돼 있는 학생인건비 가용 재원을 활용하면 국가 R&D 연구비 수입

이 감소하더라도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국가 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

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연구비 유용을 막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13년 제도화한 것으로, 현재 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65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김 부총장은 대학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내부 연구과제 공모 등을 통해 박사

후연구원(포닥, Postdoc)과 같은 학생연구자가 아닌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학생 대표는 “학생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접하고 걱정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

신 내용을 듣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한결 마

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

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실사구시형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기

적으로는 오히려 학생인건비가 상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하며 “학생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비롯한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

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